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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230억원 규모 대금 조기 지급
- SKB·SK스토아 등 ICT패밀리도 동참… 동반성장 행보 앞장
- 중소 파트너사의 재정 부담 완화 및 내수 경제 활성화 기대
- ‘동반성장펀드’·’대금지급바로’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5. 1. 19]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설 연휴를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23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에는 SKT와 SK브로드밴드 ∙ SK스토아 등 ICT 패밀리가 함께 참여하며, 명절을 앞둔 파트너사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1,450여 개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유통망 등이다.

SKT는 이번 조기 지급이 국내외 경제 상황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재정부담에 취약한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유동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 전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동반성장펀드’ ∙ ‘대금지급바로’ 등 금융지원을 비롯하여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T가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 인하와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리 인하 추세임에도 감면 이자율을 지난 해 최대 2.7%p까지 확대하여 제공 중이며, 최우수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대출 이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돕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은 파트너사의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규모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있다. SKT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ESG 경영 지원 ▲생성형 AI 과정 등 임직원 무상교육 제공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생노력을 바탕으로 SKT는 2024년 동반성장지수평가(동반성장위원회 주관)에서 1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양섭 SKT Corp.Planning센터장(CFO)은 "금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SKT는 AI컴퍼니로 진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담당 경영PR팀 지호준 매니저 (02-6100-385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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